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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이슈 분석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됨.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

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남. 서비스수지가 적자(흑자)인 국가는 대부분 상품수지가 흑자(적

자)임. 예를 들면,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흑자인 반면 서비스

수지가 적자이고, 이와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적자이나 서비

스수지가 흑자임.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적자 또는 흑자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국제적 추이와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까운 시

일 내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2017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서비스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3천만 달러(이전 최대 규모는 2017년 1월 33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여행수지 적자에서 발생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

석 연휴로 인해 10월 중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음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 지

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현상인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보

이고 있으며, 상품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임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비슷하였으나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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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2016) 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서

비스업의 생산성이 45% 수준으로 OECD 26개국 중 최하위임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미국 대비 80.8%, 일본의 118.3%로 높은 편이

나, 서비스업은 미국 대비 48.8%, 일본의 66.7%로 크게 낮은 수준임2)

  -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OECD 24개국 중 11위, 서비스업은 21

위로 나타남3)

<그림 1> 우리나라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BIS database

 본고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체제전환국 제외)의 서비스수지 및 상품수지 추이를 살

펴보았으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함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인 국가는 서비스수지가 적자(흑자)인 모습이 관찰되는 등 상품

수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남 

 <그림 2>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주요국의 연도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산포도(분

산도)를 보여주는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집중되어 있음  

 예를 들어, 몇 개 주요 국가를 살펴보더라도 독일, 일본, 아일랜드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

의 경우((그림 3> 참조)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영국, 미국, 프랑

스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그림 4> 참조)는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함

1) 이홍직·장준영(2007), ｢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 7월호, 한국은행
2)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3)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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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와의 관계(1991~2016)

                       자료: BIS database

<그림 3> 독일, 일본, 아일랜드, 핀란드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독일 일본

아일랜드 핀란드

  자료: BI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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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자료: BIS database

 물론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가 동시에 흑자 또는 적자를 보이는 국가(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

 이러한 모습은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임

 - 비교우위론이란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에 의해 자국의 비교우위가 결정된

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이 매우 높으나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설명됨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흑자 또는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나 서비스수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1991년 이후 서비스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고,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흑자기조와 적자기조가 장기화하는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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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상품수지가 적자와 흑자를 보였던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그림 3>과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수지의 변동성은 상품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은 편임

 이는 서비스수지의 경우 상품수지보다 흑(적)자 기조가 바뀌기 매우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함

<표 1> OECD 주요국의 서비스추지 추이

서비스수지 국가

적자기조에서 흑자기조로 전환된 국가 아이슬란드, 스웨덴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로 전환된 국가 없음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국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이스라엘

적자기조가 지속되는 국가 호주, 캐나다,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칠레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왔으며, 서비스수지 적자 또는 흑자기조가 장기화된다는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 경상수지4)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가 지

속되어야 하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한국경제연구원(2017)5)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

는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 독일(12.4%, 2014년), 일본(12.1%, 2015년)보다도 낮은 8.1%(2015년)

에 불과함 

4)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 합임
5) 한국경제연구원(2017), ｢서비스산업 R&D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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